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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번의 중요한 과정을 통과하며 그것을 위하여 최선의3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출생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그것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결혼입니다 또 다른 한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그동안. ,
의지하던 터전을 떠나 동반자와 함께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장례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우리는 보통 처음부터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을 얻었다든지 자신도 감. ,
당치 못할 큰 좌절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인생의 황혼을 걸어갈 때 비로소 죽음이란 주제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위하여 준. .
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언장을 써 놓고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지금 당장 전장으로 떠나는 군인들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는다 행 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 고 선포합니다 그는( 20:24) . ( 2:20) .” “ ”
고백하기를 이미 내안에서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 고 말합( 1:21)“ ”
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 이후 지금까지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현장에 나갔.
던 모든 선교사들의 고백이 이와 같았습니다.

죽음이란 처절하고 그래서 피해가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죽지 않아 형과 아비를 속이고 급기야는 광야를 살아가는 야곱. ,
그는 얍복강가에서 죽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바로의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
심을 알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세는 결국 자신의 칼을 빼들고 싸움을 합니
다 그러나 철저하게 낮아지는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가 됩니다. .

죽은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은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주장을. ,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
있든지 우리가 드릴 고백은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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